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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둣돌의 Co-Director (공동 사무국장)으로  

미주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트렌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해온 앤디 마라씨가  

새로이 취임하였음을 알립니다.  

 

2010년 3월 18일 뉴욕 

 

노둣돌은 앤디 마라(Andy Marra)씨의 새로운 Co-Director (공동 사무국장) 취임을 알리며, 이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명합니다.  

 

공동 사무국장으로서 앤디 마라씨는 노둣돌 상임 활동가들과 회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꾀하며, 노둣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특히 앤디 마라씨는 노둣돌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능력, 행정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노둣돌이 제공하는 지역, 국내 및 국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둣돌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노둣돌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분열된 한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공된 우리말 교실 역시 이러한 노둣돌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벌어진 이민 1세대와 2세대간의 세대 차이를 줄이고자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둣돌은 미국과 북한의 한국전 종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한국전 종전을 위한 범미 캠페인(the 

Nation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교환 방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미국 내 한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전임 공동 사무국장이었던 사라 안(Sarah Ahn)씨는  “지난 11년간, 노둣돌은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정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진보적인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노둣돌의 한인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라 안씨는 “앤디 마라씨의 취임을 환영하며, 노둣돌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과업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라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활동가, 전략가로서의 능력은 노둣돌의 다음 

십 년을 기약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이라며 앤디 마라씨의 취임이 노둣돌에 미칠 영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24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공동 사무국장에 취임함으로써, 미국 내 한인 단체 최연소 리더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앤디 마라씨는 재미 한인 입양인이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한 

트렌스젠더 여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앤디 마라씨는 남태평양을 포함한 아시안 LGBT 단체들(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커뮤니티 단체들) 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미국 내에서 폭넓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노둣돌 가입 이전 이미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케이션, 기금 모금, 조직과 시민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한 활동가였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노둣돌 공동 사무처장 취임 이전 성 



53-22 Roosevelt Avenue, 2nd floor | Woodside, NY 11377 
phone: (718) 335-0419 | fax: (866) 237-6676   
nodutdol@nodutdol.org | www.nodutdol.org 

	
  
	
  
소수자 인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능력있는 활동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교육 연대(GLSEN: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에서 학생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단체의 지역 지부 발전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위한 인권운동에 활동가로서 발을 처음 내딛었습니다. 마라씨는 노둣돌 공동 사무국장 취임 

직전까지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 명예 훼손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합(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GLAAD)’에서 상임 미디어 전략분석가로써 활동함으로써, 동성애자 인권 신장을 위해 법적 권리, 

법률 제정과 정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장기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식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마라씨는 성 정체성, 인종적 정의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연관된 ‘명예 훼손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합(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GLAAD)’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이외에도 ‘인권운동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성전환자 평등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펀딩 익스체인지(Funding Exchange), 인종 차별철폐를 위한 중국인 

연대(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아시아 남태평양 섬 원주민 평등 연대 (Asian Pacific Islander 

Equality), 성적 평등권을 위한 뉴욕 지부(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교육 연대(GLSEN: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에서 다양한 

지도부 직책을 수행해왔습니다.  

 

앤디 마라씨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과 재능이 사회, 인종과 경제적 정의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둣돌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노둣돌의 공동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의 노둣돌 공동 사무처장 취임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앤디 마라는 “한인 입양인으로서 

노둣돌 활동을 통해 모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와 노둣돌 연대 단체와 권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연대 단체와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노둣돌은?  

노둣돌은 전쟁, 국가, 성별, 성적 성향, 언어, 계급과 세대 차이로 인해 초래된 한인 커뮤니티 내 분열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단체 입니다. 노둣돌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외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과 

부조리를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고, 이러한 부조리에 대항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노둣돌은 뉴욕 지역의 진보 단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더 나아가서는 국제 진보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평화와 사회적 변혁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지향해왔습니다. 노둣돌은 전지구적인 반전 반군사주의 

운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종, 사회 그리고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을 쟁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노둣돌과 노둣돌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www.nodutdol.org나   www.endthekoreanwar.org 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